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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 도 설 명 자 료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. 7. 29.(금)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
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김용주 (044-202-8902)

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
 법령의 기준·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하고 있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7.29.(금) 매일경제, 중대재해때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, 일관된 기준 만들라 

오피니언 관련

ㅇ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을 
놓고 산업계 우려가 크다. 산업안전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
남발되고 해제절차도 까다로워 그만큼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 탓이다.

ㅇ 위험이 이미 제거됐는데도 뚜렷한 기준 없이 산업 현장의 생산시설을 멈춰 
세워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.

2. 설명 내용

□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

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,

 ㅇ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 * 참고로 영국·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박한 위험이 
현존하면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음

□ 아울러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

4일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신속히 

결정하고 있습니다.

     * ‘22년 2주 이내 작업중지 해제된 기업 21개 (ㅇㅇ제강(주) 11일, ㅇㅇ코리아(유) 9일) 

     


